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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의 참사             19-04-27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종 북, 친북, 주사파, 및 공산 주의 동조자들은 이날을 행운의 날이라고 축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 때 200만 명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이날을 저주의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김일성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라고 믿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과 세계의 도처에 산재한 반공 인사들은 4월 15일을 흉일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사실 4월 15일은 역사적으로 참사가 여럿 발생했습니다. 우선 1912년의 4눨 15일에 당시에 최대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 (Titanic)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하여 1517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녀자와 아이들을 먼저 구조선에 태우자”는 승객의 공론에 의하여 대부분의 승객들은 구조의 기회를 부녀자들에게 양보하여 영광스럽게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선장은 선장으로서의 책임을 짊어지고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와 함께 수장된 일화는 영원히 역사에 남는 책임감의 모범이었습니다.


1865년 4월 15일은 애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범의 흉탄에 맞아 암살된 날이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대통령에게 앙심을 품은 남군 동조자였던 존 윌크스 부스 (John Wilkes Booth)의 총탄에 희생된 링컨 대통령은 포드 (Ford)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암살되었던 것입니다. 그 암살 범인은 12일 후에 체포되었지만 그 배경에 관해서는 오늘 날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꽤 남아 있는 것으로 열려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폴폿 (Pol Pot)이 73세의 나이에 사망한 날도 4월 15일 이었습니다. 폴폿의 사망만을 생각한다면 4월 15일은 축하할만한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1989년 4월 15일에 영국의 쉐필드 (Sheffield)에 있는 축구경기장에서 만석을 이룬 관람자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파하기 위하여 몰려나가다가 인파의 발길에 밟혀 9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에 젖지 않으려는 하찮은 심리가 동료관람자들을 밟아 죽인 수치스러운 사고의 날이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 이런 수치의 변을 남긴 공민성은 씻을 수 없는 국치의 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2019년의 4월 15일은 프랑스의 빠리에 있는 역사적인 노틀담의 커톨릭 성당에 화재가 발생하여 역사적인 예술 건축의 상징이었던 사원이 화염에 휩싸여 유명한 예술 벽화와 예술 창문들이 불길에 소진되는 모습을 보면서 프랑스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통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성당의 복구를 위하여 7억 달러의 성금 약속이 답지했고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은 5년 내로 이 성당의 복구 작업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도 노틀담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예술에 문외한인 저도 감탄했던 예술 건물이 크게 소진된 끔찍한 화마를 저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에는 보스톤 마라톤의 종착 지점에서 테러 분자의 폭발 행동으로 3 명이 사망했고 264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한 미국에 앙심을 품은 모슬림 테러 범의 소행으로 밝혀졌지만 하필이면 4월 15일에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연이겠지만 어쩐지 중요한 행사를 위한다면 4월 15일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끝
